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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여력 비율 등 개 회계 지표 상위 업체는4 ?

상조업체 회계 지표 양호 순위 공개 - -  

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( , )

이하 상조업체( )들이 제출한 년2016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  

여력 비율 등 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 공개함4 � .

 ㅇ 이번 공개 목적은 지급 여력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조업체 공개를 

통해 상조업체들 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

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임.

1 개요 

□ 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2016 를 토대로 선정된 개51 * 상조업체 년 말 (2016

기준 선수금 억 100 ** 이상 )를 대상으로,

 

  

 ㅇ 지급 여력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을, , , ① ② ③ ④ 분석 

하여 지표별로 상위 개 사15 를 선정하여 공개함.*상위 수준( 30% )

   - 회계 지표 양호 순위 공개 목적이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 유도 

이므로 상위 30%에 한정하여 공개하기로 한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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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공개 지표 및 지표별 상위 업체 

가 지급 여력 비율. : 선수금 자본 총계 선수금 ( + ) / × 100

 □ 지급 여력 비율은 부도 폐업 등의 위험에 �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

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.

  

 

 □ 지급 여력 비율 이상 구간에 개 사 이상 미만 구간에110% 5 , 100% 110%  

개 사 이상 미만 구간에 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남7 , 96% 100% 3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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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. : 부채 총계 자산 총계 / × 100

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□ 이 비율이  

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.

  ㅇ 이 지표는 위 지급 여력 비율 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.

 □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미만 구간에 개 사 이상 미만 구간에90% 5 , 90% 100% 개 사 7 , 

이상 미만100% 104% 구간에 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남 3 . 

다.영업 현금 흐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( ) 

 □ 재무 제표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

나타냄.

  ㅇ 영업 현금 흐름 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순유입액+

현금 유입 현금 유출( - )이 충분하여 소비자의 해약 요청 등에 정상적

으로 응대 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.

   



- 4 -

 

 □ 영업 현금 흐름 억 원 이상 구간에 개 사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250 4 , 100 200  구간에 

개 사5 억 이상, 50 억 미만 구간에 개 사가  100 6 속한 것으로 나타남 .

라 자본금 . 

 □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서 회사 신용 및  담보의 

기능을 함.

개  ㅇ 정 할부거래법 년 월 일 시행(2016 1 25 )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

자본금 요건을 기존 억 원에서 억 원으로 상향하였음3 15 .

   

 □ 자본금 100억 원 이상 구간에 개 사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구간에 3 , 20 100  

개 사5 , 억 원 이상15 억 원 미만 구간에 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남 20 5 .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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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의의 기대 효과 �

 □ (의의) 이번 공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제고 유도를 

위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*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최초 사례임.

  

 □ (기대 효과) 이번 공개를 계기로 상조업체들 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

선의의 경쟁이 유도되어,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 

기대됨.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
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www.ftc.go.kr


